
■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19. 10. 22.>

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(제4조 관련)

1. 출입문(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

다)

  가.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

치해야 한다. 

  나.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

바에 따른다.

2. 바닥

  가.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. 

  나. 바닥 높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,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

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로 해야 한다. 

   1) 출입문에 방풍턱(바람막이 턱)을 설치하는 경우: 1.5센티미터 이하

   2) 현관에 마룻귀틀(마루청을 까는 데 쓰는 뼈대)을 설치하는 경우: 3센티미터 

이하

3. 비상연락장치(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)

  가. 거실,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

각 설치해야 한다. 

  나.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

설치해야 한다. 

    1)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. 이 경

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    2) 1)의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

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

 

4. 현관: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

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

(이하 "주거약자 세대주"라 한다)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마룻귀틀에 경사로를 

설치해야 한다.

5. 거실: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

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.



6. 욕실

  가.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좌변기, 

욕조,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.

  나.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

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좌변기 옆에 75센

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


